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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3년 투쟁 태세 시급히 구축하자”
윤장혁 위원장, 30일 단식투쟁 정리하며 새해 투쟁 선포 … 노조 2차 국회포위 총력투쟁 마쳐

 

금속노조가 두 차례 

전개한 노조법 2·3조 

개정 촉구 국회 포위 총

력투쟁과 30일 동안 목

숨 걸고 단행한 단식투

쟁을 정리하고, 2023년 

윤석열 정권과 일대 격

전 준비에 돌입한다고 

선포했다.

12월 29일 국회 앞에

서 2차 총력투쟁을 정리

하는 ‘손배·가압류 철

회, 노조법 2·3조 개정, 

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

결의대회’에서 윤장혁 

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

사를 통해 “대우조선하

청노동자들이 한국 사회

를 뒤흔든 투쟁으로 국

회에서 잠든 노란봉투법

을 깨웠고, 국회의원들이 

노조법 2·3 개정법안을 

발의하는 정세를 노동자들이 만들었

다”라고 평가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투쟁을 조직하

고 앞장서는 위치에서 단식을 결심

하기 쉽지 않았다”라면서 “너무나 

절박했기에 노동자들의 결기와 순정

을 국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단

식을 결심했다”라고 소회를 밝혔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금속노조 중앙

집행위원회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

원회 회의를 통해 단식투쟁을 마치

고 새로운 투쟁을 힘차게 준비하라

는 조직의 무거운 명령을 받고 단식

을 종료한다”라며 “오늘 새로운 

투쟁을 선포했다. 노동자 생명과 같

은 노조법 2·3조 개정을 반드시 관

철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”라고 

결의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노동부가 금속

노조 현장 별도합의서까지 뒤지고 

있다. 윤석열 정권은 2,100만 노동자

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적으로 규

정하고 남은 임기를 이어가려 한

다”라면서 “2023년 투

쟁 태세를 시급히 구축

해 정권의 노동탄압을 

분쇄하고 노조법 개정 

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

자”라고 호소했다.

대회를 마친 금속노조

와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

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

에 진입해 단식농성 중

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

위원장, 이김춘택 금속

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

하청지회 사무장, 유성

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

CJ대한통운본부장, 정용

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

장을 맞이하기 위해 행

진했다.

네 동지는 민주당사를 

나오며 경찰의 제지에 

굴하지 않고 조합원들에

게 당당하게 계속 함께 싸우겠다는 

결의를 전했다. 경찰은 농성장을 나

온 네 명의 단식농성 동지들을 체포 

형식으로 병원에 옮겼다. 윤장혁 위

원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

조합원들에게 인사한 뒤 구급차를 

타고 네 동지의 뒤를 따랐다.

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

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·3조 개정 

운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단식투

쟁을 이어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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